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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질의응답(5.7 현재)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국민들께서 대사관에 많이 문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 대사관이 중국 정부 등에 확인한 내용

(5.7일 기준)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 사

안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공식 계정(Korea0404)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및 주재국 내 정책 발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업무

시간(평일 09:00~18:00)에 대사관 대표번호 010-8531-0700 또는 

010-8532-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 대사관 당직전화 186-1173-00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 자가‧시설 격리 관련

Q1
 북경 거주자가 중국 내 여타지역(천진, 하북성 제외) 출장 후 북경 

복귀시 격리되는지?

  A : 4.29일 베이징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출장 온 인원이나 베이징시로 복귀한 인원 대상으로 더 이상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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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험지역 확인 방법 :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위챗 공식계정 -> 疫情服务

-> 服务专区 -> 疫情风险查询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인원(경유지 집중격리 14일+북경 복귀 후 자가

격리 7일)과 우한지역을 포함한 후베이성 인원 및 기타 성(省), 시(市)의 

고‧중위험지역에서 베이징시로 들어온 인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29일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계정에 게재된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

브리핑 발표(4.29) 안내’ 참조

Q2
 중국 내 제3지역(천진, 하북성 제외)에서 북경을 거쳐 해외(한국 포함) 

출국시 북경에서 격리되는지?

  A : 저위험지역에서 14일 이상 지속하여 머무른 바 있고 ‘건강보(健康宝, 

Health Kit)’에 ‘未见异常(No abnormal conditions)’으로 표시되는 분

들은 격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주로 사용되는 ‘건

강보’*가 다르고, 관련 정보의 반영 지연 등의 문제로 황색 또는 적색

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 색깔별 상태 : 녹색(未见异常, 이상없음), 황색(居家观察, 자가격리),
적색(集中观察, 집중격리)

※ 출발하려는 지역에서 ‘북경 건강보’를 실행해 보시면 본인의 북경 내에

서의 ‘건강보’ 상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경으로 이동 후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비행편을 예약한 당일에 북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전일에 북경으로 

이동하여 공항에서 대기 후 비행편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부득이하게 북경에서 숙박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숙박 호텔측에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한국에서 북경 입경시 경유지에서 격리 완료 후에도 북경 복귀 후 

재격리 되는지?

  A : 한국에서 북경으로 입경시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를 완료하였더라도 

북경 진입 후 7일 간의 자가격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셔취(社区) 또는 샤오취(小区)와 연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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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3.1일 국무원합동방역체제 발표에 따른 비자기한 2개월 순연 만료 후 중국 

체류 비자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해 자세한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21일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 브리핑(北京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

防控工作新闻发布会) 발표 내용 참조

Q4
 징진지(京津冀: 북경, 천진, 하북성) 간 여행시 격리가 필요한지?

 (예: 북경 거주 교민이 하북성 방문시)

  A : 과거 14일 이상 지속하여 한 지역에 머무른 바 있고,  ‘건강보(健康宝, 

Health Kit)’에 ‘未见异常(No abnormal conditions)’으로 표시되는 분

들은 징진지 간 이동이 가능하며, 추가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4.18일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계정에 게재된 ‘징진지(京津冀) 지역 건강상태

상호 인증 실시에 관한 베이징시 발표(4.18)’ 참조

중국 체류 자격 관련

  A :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 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므로 2개월 자동 연장을 받고 그 기간이 

도래한 단기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기간 내에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항공일정 변경·취소 또는 항공권 구매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준비

하여 미리 관할 지역 출입경관리국*에 방문하여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상담 또는 수속 절차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2일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계정에 게재된 ‘해외 코로나19 유입 방역 통제에

관한 국무원합동방역체제 발표(3.1)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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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국 비자는 언제 정상적으로 발급 가능한지? (3.28 비자 효력 중단 정책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 대사관 관할 지역 출입경관리 기관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북경시 (010)8402-0101

천진시 (022)2445-8825

하북성

스쟈좡 (0311)8686-3175

청더 (0314)213-2035

장자커우 (0313)8686-836

칭황다오 (0335)8397-392

탕산 (0315)253-0379

랑팡 (0316)233-3195

바오딩 (0312)335-5061

창저우 (0317)217-1519

헝수이 (0318)296-6427

싱타이 (0319)220-2467

한단 (0310)207-5239

딩저우 (0312)231-7634

신지 (0311)8329-4863

슝안신구 (0312)581-1805

청해성 시닝 (0971)611-9019

산서성 타이위안 (0351)461-2787

신강위구르자치구 (0991)558-6320

내몽고자치구 (0471)652-2106

  A : 중국측은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면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활동이나 긴급한 인도주

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3.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방문을 계획하시거나 이에 따라 중국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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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학생 중국 복귀 가능 시점은 언제인지?

Q2  유학생의 학비를 감면해 주는지?

      중국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 조치를 조정할 것이며 이를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되면 관련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구체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 3.27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긴급 공지] 유효한 비자 거류 허가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 발표(3.26) 안내’ 참조

학교/유학생 관련

  A : 중국 내 19개 지역에서 대학 개학을 발표(4.26 기준)하였으나, 자국 학생

만으로 우선 개학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요녕성에서 “대학의 유학생 수업 재개는 국제 질병상황을 보고 별도 

확정한다”고 언급한 것 외에는 중국 정부 및 대학측에서 별도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유학생 복귀 시점을 확인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지역별 개학상황, 중국 정부 및 대학 등의 발표 내용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공지할 예정

입니다.

  A : 4.10일 중국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직 미 개학 

또는 수업 미 재개시 다음 학년 또는 학기의 학비 및 기숙사비를 미리 

임의로 수령할 수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학비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생들의 공통 문제이며, 특정 국가 유학생

들만의 문제만도 아니므로 현재 정부 입장은 따로 없으며, 필요시 대

학과 상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알려온 상황입니다.

※ 4.13일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계정에 게재된 ‘코로나19 방역 기간 학교 학비

등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4.10)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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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중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의 

방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Q4  학교 개학시기 이전 입국을 위한 비자문제는? 

  A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밖에 거주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방 임차 관련 

실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대기관 경과, △본인의 생활 물품 방치, △입국제한으로 인한 미 거주

기간 임차료 지불문제 등

       대사관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국 교육부에 협조 요청

(4.1)한바 있으나,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사안은 민사 영역에 해당

하므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우며 계약서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타국 유학생들의 사례 등을 지속 확인하면서 우리 

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

습니다.

  A :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개별 대학의 유학생 입국 제한조치(북경외대, 

외교학원 등)에 이어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조치(3.28)로 장기간 유학생(초중등 학생 포함)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유학생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개학소식을 기다리는 

중으로 개학시기가 일시에 집중될 경우 비자문제, 거류허가증 문제, 

항공권 구매난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금번 학기 각 대학 등록 우리 유학생은
17,739명, 중국내 잔류학생 1,650명/ 중국 내 한국국제학교 미 입국 학생수

는 약 300명(’20.4월 현재)

      대사관은 지난 4.1일 중국 교육부 및 외교부에 각 학교 개학 전 한국 

유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등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입국 가능 시기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등의 관련 정책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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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한국국제학교 개학 시기

Q1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어떤 경우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 : 한국국제학교는 지난 3.16일부터 온라인 수업중이며, 한국에서도 수업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국제학교는 타 국제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

응 방침에 따라 소재 지역의 질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개학 관

련 지방 교육부문(교육위원회, 성 교육청)과 협의, 심사를 거쳐 개학 여

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제학교는 4.13일 소주 학교를 시작으로 8개교가 고3, 중3 

위주로 개학 일정을 발표(5.3 기준) 하였으며, 3개교는 심사 후 곧 개학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개학준비조건 : △방호 물자 비축, △등교 절차별 준비사항 이행, △교문앞

열 검사 및 아침·정오 정기 검측, △격리실 마련, △개인간 거리 유지(4방

1m유지), △식사 규범 준수, △격리실 마련, △발병시 비상조치 방안 등

      대사관에서는 앞으로도 현지 지역 질병 상황, 현지 학교 개학 현황 

등을 주시하면서, 지역 교육 부문과 긴밀히 협조, 순조롭고 안전한 

개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자가‧시설 격리 관련

  A : ① 격리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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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격리면제자는 국내 입국시 진단검사가 필수인데 비용 처리는? 격리면제시 

머무는 임시격리시설(통상 1박2일 소요) 비용 처리는?

       

구 분 구체 사유(준비 서류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

관련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

례식 참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 단, 위독한 경우 면제 불가

※ ‘긴급한 치료 필요성’ 면제 불가, 다만 우리 국민의 경

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공익적 목적 격리 면제 가능

  

     

      ② 준비 서류 : 격리면제 희망자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 동의서, 격리

면제 사유서 및 증빙서류

        * 격리면제서 및 동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코로나19 관련 공지-‘[중요 공지]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신청조건 등 변경 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활용 요망

      ③ 신청 장소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1층 민원실

      ④ 입국 후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검사시설에서 결과 대기(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 불가), 검역 단계에서 자가진

단앱 설치 확인,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수정, 입국일 다음날부

터 중수본 콜센터 전화상담 응대(2일 연속 미응답자는 관할 보건

소에서 경찰에 소재파악 요청 후 현장 확인)

※ 4.21일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계정에 게재된 ‘[중요 공지] 해외 입국

자 격리면제 신청조건 등 변경 안내’ 참조

  A : 격리면제자의 경우 국내 입국시 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대기를 위한 

임시격리시설(1박2일) 사용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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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국내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시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

Q4  내국인이 국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시 함께 사는 가족들의 격리 여부

Q1  국제선 항공 노선 운항 정상화 시기

  A : 국내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자는 유증상이 아닌 경우 

진단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증상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A :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격리시 가족들에 대한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건강 등을 생각하여 격리대상자를 별도의 

방 안에 격리시키고 가족간의 접촉 최소화 등 생활 방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 타

  A : 3.26 중국 민용항공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국제선 여객

기 수의 추가적인 감축 조치 관련 통지(关于疫情防控期间继续调减国
际客运航班量的通知)>를 발표하고, 3.29일부터 ‘모든 항공사는 1개 국

가당 1개 노선을 매주 1편씩만 운항해야 한다’는 방침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 3.27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긴급 공지] 민항국 국제선 노선 추가

감축에 대한 통지(3.26) 안내’ 참조

      중국 민용항공국의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상기 방침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4.29일 총 10개(국적항공사 3*, 중국항공사 

7**) 항공사가 5월중 한-중 노선 운항 계획(각 항공사당 1개 노선, 주

1회 운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한항공(KE), 아시아나항공(OZ), 제주항공(7C)

      ** 중국국제항공(CA), 중국남방항공(CZ), 중국동방항공(MU), 샤먼항공(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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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우리 교민 대상 매년 개최하는 대사관 관저 개방 행사 개최 여부

산동항공(SC), 청도항공(QW), 춘추항공(9C)

※ 4.29일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챗 계정에 게재된 ‘5월중 한중 국제선 노

선 운항 계획 등 안내’ 참조

※ 2018년은 5.5(토), 2019년은 6.1(토)에 동 행사 개최

  A :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정책을 감안할 때, 금년 상반기 중 관저 개방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교민분들과 함께 ‘어울림’ 행사의 일환으로 대사 관저 

개방 행사를 준비‧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추가적으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